
대한면역학회 춘계학술대회 지스트에서 열려
- 면역학 분야 학회 중 국내 최대규모… 연구자 천여 명 대상 개최

▲ 2023년 대한면역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

지스트(광주과학기술원, 총장직무대행 박래길)에서 면역학 분야 학회 중 국내 최대

규모인 대한면역학회(학회장 전창덕, 지스트 생명과학부 교수)의 춘계학술대회가 열

린다.

4월 13일(목)부터 14일(금)까지 지스트 오룡관에서 교수, 연구원 및 대학원생 등 면

역학 분야 연구자 천여 명을 대상으로 개최된다.

이번 학회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으로, 첫날에는 젊은 면역학자 양

성을 위한 임상교육을 진행하고 코로나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및 염증질환 연구

성과 발표, 대사성 염증 및 자가면역 분야 국내 석학 발표 등 글로벌 연구 동향을 

공유하는 자리를 갖는다.

둘째 날에는 암, 림프종 등 면역치료요법 및 선천성․후천성 면역계 연구에 대한 최

신 동향과 첨단 면역항암요법을 소개한다.

대규모 학회는 시설 및 접근성 문제로 수도권에서 개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, 전

창덕 학회장의 추천으로 대규모 행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지스트 오룡관에서 개

최하기로 결정됐다.



박래길 총장직무대행은 환영사에서 “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며 어느 때보다도 면역

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”며 “이번 계기로 지스트와 면역학 연구자들간의 활발

한 연구 협력이 이루어지고 면역학 분야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”고 말

했다.

전창덕 학회장은 “이번 춘계학술대회를 통해 지스트를 전국의 면역학자들에게 소

개할 기회가 생겨 기쁘다”며 “감염, 암, 아토피, 류마티스 등 다양한 면역학적 질병 

연구로 인류에 이바지하기 위한 학술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” 

이라고 전했다. 

한편, 대한면역학회는 국내 면역학 연구 및 교육, 정보교류를 위한 학술단체로 1974

년에 창립되었으며 회원 수는 약 2,000여 명이다. 인체 면역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

높이고 면역질환의 예방, 진단, 치료 방법을 공유하며 다양한 문제를 협력하여 해결

하는 것이 목표다. 학술대회, 워크숍, 학술지 및 교육 강좌 등의 활동으로 면역학 분

야의 발전과 교류를 이끌고 있다.


